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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innov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for Korean firms faced to the severe global 
trade and competition environments. This paper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The 
Survey of Business Activities’ distributed by the Statistics Korea in 2019.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firm size, labor cost, R&D,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irms' adop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t was also 
found that the dummy variables such as strategic alliance between companies, review of entry into 
a new business, transfer of main business operations, and holding of subsidiar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innov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is paper showed that the firm characteristics 
had impacts on innovation activities of firms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ype. In 
order for Korean firms to adapt to the challenges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mportant 
to provide policy support and an environment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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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6년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가 제기된 이

래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에 주목하고 대응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추진을 통해 스

마트 공장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립하여 

제조업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

하고 있다(Kahn Hyung-Sik, 2018). 일본은 생

산인구의 감소, 경기침체, 전통산업의 성장 한

계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

원에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2016년 4월 

‘신산업구조비전’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Hyun Suk-Won, 2018).

4차 산업혁명은 개발도상국에도 기회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온라인 플랫폼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선진 시

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 산

업혁명의 기회 요인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

는 기술적 측면, 제도적 측면, 시장 환경적 측

면, 투자와 경영 의사결정 측면 등을 유효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장단기적 투입과 산출의 인과

성을 검증하기에는 제약성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 기회를 활용하

지 못할 경우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고착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혁신 

선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4차 산업혁명

의 과정과 영향력을 심도있게 탐구하고 부문별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Muljani and Ellitan, 2019).

한국은 2017년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

립하여 국가 전략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빅데이터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 Ministries of 

the Korean Government, 2018). 2019년에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AI 인프라 

확충 및 AI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Related 

Ministries of the Korean Government, 2019).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을 도모하

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베드’ 

및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등 정부의 기존 

규제 혁신 노력과 함께 규제 완화의 기본 방향

과 관련하여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기업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인프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을 도입하여 혁신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기존 정책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

술의 혁신성, 효과성 및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관점에 집중해 왔다. 본 연구는 기업의 4차 산

업혁명 기술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

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들과의 차별

성과 보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연구

의 목적은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도

입을 촉진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여건에서 어

떤 특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

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 결과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식과 기업의 경영 전략적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증분석 자

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구성을 보면, 2장은 기업의 혁신 활

동 동인과 4차 산업혁명 적응도에 관한 기존 연

구를 고찰한다. 3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

로 기업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

인을 중심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위

한 자료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

를 설명하고, 5장에서는 정책적 및 전략적 시사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업의 혁신 활동 요

인 및 적응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이한 혁신 요인과 다양한 대응 방식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Hong Sung-Hyo and Nam 

Soo-Joong (2019)은 ｢정보화통계조사｣와 ｢전

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하여 한국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를 연구하였다. 빅데이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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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 전자

정부, 스마트워크 기술의 도입 여부를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로 간주하였다. 이

러한 적응도를 기업 특성에 의한 부분과 기업 

구성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여 정량적으로 분

석한 결과에 의하면 종사자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 Byung-Ok and Yoon Byung-Seop 

(2019)은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혁신의 의의

와 혁신을 이루는 주요 요소들을 고찰하고 우

리나라와 미국의 혁신 정책을 비교하여 분석하

였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한국의 벤처기업은 매

출 및 고용 규모 측면에서 일반 벤처기업 대비 

소규모이며, 성장성은 높으나 수익성은 상대적

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

Kim Jong-Seok and Kang Jin-Won (2019)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자 전문가들의 설문조

사를 토대로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경영진의 마인드 및 미래전

략, 기업의 유연성, 4차 산업혁명 관련 외부자

원(기술) 획득･활동,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수 

인재 영입과 발굴･관리, 4차 산업혁명 관련 투

자 전략을 도출하였다. 반면에 장애 요인으로

는 경영진의 미래전략 부재, 기업의 경직성, 4

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역량 부족, 외부 협

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혁신 수용 비용의 문

제를 지적하였다.

Sung Tae-Kyung (2004)은 과학기술정책연

구원의 KIS (Korean Innovation Survey) 2002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 활

동의 유형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2000~

2001년 동안 총 1,12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 혁신 유형, 즉 제품 혁신, 제품 개선, 

공정 혁신에 따라 결정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

타났다. 또한 기술 혁신 요인으로 수출 비율, 

기업 연령, 시장집중지수 등을 고려했는데, 모

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1) Sung Tae-Kyung (2004)의 연구에서 제품 혁신의 경

Chung Do-Beom and Kim Byung-Il (2017)

의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이 기업의 혁신 활

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조직혁신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2016년 한국기업혁신

조사(Korean Innovation Survey: KIS) 데이터

를 사용하여 2013~2015년 기간 동안 제조업체 

1,453개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방형 혁신으로 측정한 R&D 협력은 

기업의 제품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정혁신에는 통계적인 유

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조직혁신의 조절 효

과와 관련해서는 R&D 협력을 통한 제품 및 공

정혁신 모두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기업이 추

진하는 혁신 유형에 따라 조직혁신 수행 여부

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 활동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의 도입이 기업의 성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로, Yoon Hyo-Jin, 

Hong Ah-Reum and Jung Sung-Do (2018)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기술

혁신 역량 및 정부의 기술혁신 지원제도가 기

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기

술혁신 지원제도 또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정부의 지원 가운데 자금지원, 세제지

원 및 판로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도움

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인력지원, 정보

지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 Sung-Hwan, Do Yeon-Woo and Hong 

Jin-Geun (2019)의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우에는 슘페터 가설과 관련된 기업 규모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제품 개선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제품 개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정혁신의 경우에

는 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중간 규모의 기업들에

서 공정혁신이 수행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었

다. 기업 간 네트워크는 혁신 유형에 상관없이 기술

혁신 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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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 성과를 비교하였다. 2017년도 ｢기업활

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

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발·도입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하여 수출 성과가 낮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기술혁신이 기업의 경

쟁력을 향상시켜서 수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Oh Young-Seoung and Son Ho-Cheol 

(2019)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가치를 

높이는지를 연구한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를 2015

년으로 보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의 재

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를 요약하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기업

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산

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가치를 높이는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

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였다. 

Kim Sung-Hwan and Do Yeon-Woo (2019)

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이 고용에 미치

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조

사｣와 KIS-Value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분석한 결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

보다 고용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

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의 고용 증가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제조업의 경우에

는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났고 정보통신 업종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고용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금융 

및 보험 업종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

술 도입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Jae-Eun and Moon Hee-Cheol 

(2019)은 우리나라 중소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

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용 요인과 글로벌 공급

사슬 혁신과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였다. 기술 수용 요인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통

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조직적 요인

과 기술적 요인이 4차 산업혁명 기술 수용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용은 공급사슬의 

내부 혁신에 그리고 수출 성과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 Wan-Kyu and Ahn Tae-Ho (2018)은 4

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적 패러다임 전화기에 

벤처·중소기업들이 취해야 특허 전략을 고찰

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록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과거 MP3 사례를 

들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특허 전략을 구

체적으로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

영전략에 대한 연구로써 Sohn Seyung-Hee 

(2018, 2019)는 기업 규모별 대응 요인과 우선

순위를 제시하였고, Kim Yong-Yul and Park 

Young-Seo (2017)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급영향이 어떤 변화를 유발하였

는지를 탐구했다. Antoniuk et. al. (2017)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들의 성장 장애 요인과 기회 요인을 식별하고 

우크라이나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채

택하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는 정량

적 요인으로는 기업 규모, R&D 수준 및 개방형 

혁신 유무와 특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성적 

요인으로는 기업의 조직혁신과 조직문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

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유무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2) 

혁신 활동 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를 확장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

2) 선행연구를 참조해 볼 때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혁신 활동에 기업의 조직문화 및 조직유형 

등 정성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그러한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은 한계점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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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기술 채택 여부에 영향을 주는 기업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데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

의 논지를 실증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차별

성이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의 4

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관련한 혁신을 지원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

한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자료와 모형설정

1. 자료 구성

본 연구는 2019년에 배포한 통계청의 ｢2018

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였다. 2018년에 배포한 ｢2017년 기

준 기업활동조사｣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현황’ 조사가 포함되었는데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여부와 활용 기술, 활용 분야 및 해

당 기술의 자체(위탁포함) 개발 여부를 묻고 있

다.3) 본 연구는 전체 조사 대상 기업 13,144개 

가운데 1,500개 기업(11.4%)이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201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한 것이다.4) 전체 

3) 본 연구는 ｢기업활동 조사표 Ⅰ｣중에서‘2. 현재 귀사

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 있

습니까?’‘2-1 현재 귀사에서 개발･활용하고 있는 기

술은?(복수응답 허용)’질문 항목을 이용하였다.

4)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에는 전체 조사대상 기

조사대상 13,144개 기업 가운데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비식별 관측치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하고 총 5,493개 기업 자료를 확보하였다. 

사용된 자료의 평균 상용 종사자 수(LABOR)

는 408명, 평균 자산(ASSET)은 약 6,129억 원, 

평균 매출액(SALES)은 약 3,497억 원, 평균 인

건비(PAYROLL)는 약 306억 원, 자체 연구개발

비(RND)는 약 94억 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유건 

수(IP)는 118건이었다. 이외에도 혁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여부(PARTNER), 신규사업 진출 검토 여부

(NEW), 주력사업 운영 이전 여부(MAIN), 그리

고 자회사 관련 회사 보유 유무(SUBCOMP) 변

수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자료의 

기초 통계는 다음 <Table 1>에 나타나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업과 사용하

지 않은 기업 간 비교를 위한 기초 통계가 

Appendix <Table A>에 제시되어 있다. 4차 산

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활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종사자 수, 자산, 매출액 등에서 규모

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활용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연

구개발비가 각각 평균 379억 원, 37억 원으로 

약 10배 차이가 나며,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측

면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은 평균 

업 중 1,014개(8.1%)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개

발･활용하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응답수가 포함된 ｢201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를 이

용한 것이다.

Table 1. Basic Statistics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LABOR (person)
ASSET (million won)
SALES (million won)
PAYROLL(million won)
RND (million won)
IP (건)
PARTNER
NEW
MAIN
SUBCOMP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408 
612,920 
349,796 
30,688 
9,432 

118 
0 
0 
0 
0

2,168 
5,874,690 
2,928,137 

187,512 
225,532 

970 
0 
0 
0 
0 

7 
308 

0
0
1
1
0
0
0
0

102,356 
262,000,000 
170,000,000 

7,887,895 
15,500,000 

39,070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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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건, 그렇지 않은 기업은 72건으로 약 5배 정

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혁신 

역량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모형설정

본 연구의 목적인 기업의 혁신기술 채택 유

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 식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식 (1)의 분석모형과 같이 종속변

수가 연속형 자료가 아닌 이항 변수일 경우 포

아송 모형(Poisson Model),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이항 로짓 모형(Binary Logit model)

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5) 

Pr   ln 
ln ln  

ln   
     
  

(1)

위 회귀모형에서 아래 첨자 는 개별 기별을 

나타내고, 분석 시기는 2018년이다. Pr는 

종속변수로, 분석대상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

술을 활용하면 1의 값을 가지며, 활용하지 않는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는 상용 종사

자 수이고은 인건비를 나타낸다. 4

차 산업혁명 기술 채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써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와 지식재산권 보

유 건수를 고려하였다. 는 위탁을 제외한 

자체 연구개발비를 의미하고, 는 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

권 보유 건수를 나타낸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채택에 영향을 주는 기업 특성으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여부(), 신규사업 

5) 포아송 모형은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종속변수가 가산 자료(count data)일 경우 

사용한다. 즉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

할 것인지 사건의 횟수를 추정하는데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인 이항 변수로 추정한 것이다.

진출 검토 여부(), 주력사업 운영 이전 

여부(), 자회사 관련 회사 보유 유무

()를 더미 변수로 이용하였다. ln
은 자연로그를 의미하고 는 확률적 교란항이

다. 

Appendix <Table A>에 나타나 있듯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기업의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은 종사자 수, 매출액 및 자

산 측면에서 각각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

지 않는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크다. 본 연구에서

는 상용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측

정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기업 규모가 

클수록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채택할 확률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은 양(+)의 부

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

는 상황에서 로봇 등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면 는 

양(+)의 값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인건

비가 높아서 고도화된 전문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

우에는 인건비가 높은 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

명 관련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

문에 는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채택하려는 기업

의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 연구에서

는 연구개발비와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를 분석

에 포함하였다. 장기적인 성장목표를 위해 연

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

명 기술 채택과 관련한 혁신 활동이 활발할 것

으로 기대되므로 는 양(+)의 값이 예상된

다.6) 또한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

록 혁신 활동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 양(+)의 값이 예상된다. 

6) Lee Jae-Yul and Park In-Seon (2019)은 장기적인 성

장목표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

하여 제품혁신과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혁신을 달

성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

는 성장 사이클을 반복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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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혁신 활동에 영향을 주시는 통제변수

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의 유무, 신규사업 진출 

검토의 유무, 주력사업 운영 이전 여부, 자회사 

관련 회사 보유의 유무를 더미 변수로 설정하

여 분석하였다.7)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은 복합

적인 요인에 따라 이행되고, 역으로 혁신기술 

도입이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

만 연구의 목적에 초점을 두기 위해 이러한 경

우는 본 연구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7) 기업간 전략적 제휴 경험이 있는 기업일수록, 신규사

업을 검토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생산비용 절감 및 

새로운 판로 개척 등의 이유로 주력산업 운영 변동을 

경험한 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회

사 관련 회사를 보유한 기업 유무는 4차 산업혁명 관

련 기술 채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단정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Ⅳ.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영향을 주는 요소

를 식별하기 위한 분석 결과가 <Table 2>에 제

시되어 있다. 분석모형 식 (1)에 대해서 포아송 

모형, 프로빗 모형, 로짓 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열 (1)~(3)에 제시하였다.

상용 종사자 수로 나타낸 기업 규모 변수는 

모든 추정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인건비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

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

입 및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적으로 기업 규모

가 크고 기술혁신 역량이 높다는 기존 연구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Kim Sung-Hwan and Do 

Table 2.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troduction

Variable
(1)

Poisson
(2)

Probit
(3)

Logit

ln 0.283***
(0.090)

0.228***
(0.068)

0.426***
(0.124)

ln -0.246***
(0.077)

-0.165***
(0.058)

-0.321***
(0.107)

ln 0.138***
(0.022)

0.108***
(0.016)

0.201***
(0.030)

ln 0.087***
(0.024)

0.073***
(0.017)

0.128***
(0.031)


0.819***
(0.069)

0.753***
(0.063)

1.285***
(0.107)


0.761***
(0.091)

0.791***
(0.099)

1.363***
(0.169)


0.410**
(0.193)

0.371*
(0.198)

0.666**
(0.332)


0.190***
(0.069)

0.103**
(0.047)

0.190**
(0.086)

Constant
-2.544***
(0.301)

-1.803***
(0.238)

-3.028***
(0.436)

Obs. 5,493 5,493 5,493

Notes : 1. (  ) signify standard error
2. ***p〈0.01, **p〈0.05,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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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Woo, 2019). 인건비 변수는 모든 추정모

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가 많

이 소요될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의 혁신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연구개발

비와 지식재산권 보유 변수는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나, 기업의 혁신 활동 수준이 높고 활

발할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혁신 활동과 관련된 기업

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한 더미 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전략적 제휴 유

무를 나타내는 변수는 1% 유의수준에서 양(+)

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사업 진출 

검토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 또한 1% 유의수준

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케팅, 기술개발, 합작투자, 공동생산, 공동브

랜드, 및 상호주식교환 등의 방식으로 기업 간 

전략적 제휴를 경험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아

이디어 기획, R&D, 설비건설, 판매 단계 등의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한 기업일수록 4차 산업

혁명 관련 혁신 활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주력사업 운영 이전 여부, 

자회사 관련 회사 보유 유무를 나타내는 변수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판로개척, 무역장벽 등

Table 3. Analysis of Determinants for Each Technology Introdu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Variable
(1) (2) (3) (4) (5) (6) (7) (8) (9)

IOT CLOUD BIG_DATA MOBILE AI BC 3DP ROBOT VR_AR

ln 0.285 0.233 0.229 0.263 0.629*** 0.550* 0.237 0.586*** 0.766***

(0.183) (0.172) (0.179) (0.217) (0.235) (0.284) (0.253) (0.224) (0.268)

ln -0.198 0.024 0.118 -0.048 -0.317 -0.173 -0.061 -0.214 -0.357

(0.151) (0.154) (0.157) (0.186) (0.203) (0.275) (0.222) (0.219) (0.275)

ln 0.120*** 0.078* 0.118*** 0.136** 0.160*** 0.075 0.133** 0.117* 0.035

(0.042) (0.042) (0.041) (0.053) (0.052) (0.069) (0.052) (0.066) (0.073)

ln 0.197*** 0.049 0.070 0.159*** 0.055 -0.117 0.182** 0.004 0.258***

(0.045) (0.045) (0.045) (0.060) (0.054) (0.081) (0.073) (0.069) (0.083)


1.150*** 1.231*** 1.235*** 0.986*** 1.128*** 1.246*** 0.539** 0.994*** 1.011***

(0.148) (0.145) (0.144) (0.164) (0.165) (0.248) (0.240) (0.235) (0.247)


1.144*** 0.778*** 0.991*** 0.884*** 0.673** 0.685* 0.582* 0.962*** 1.058***

(0.220) (0.240) (0.220) (0.246) (0.273) (0.395) (0.336) (0.325) (0.361)


0.635 0.352 -0.757 0.458 1.008** -0.015 0.400 0.955 0.004

(0.459) (0.504) (0.812) (0.605) (0.496) (0.999) (0.766) (0.650) (0.988)


0.083 0.103 0.087 0.305* 0.234 0.276 0.290 0.057 0.154

(0.138) (0.136) (0.137) (0.169) (0.166) (0.242) (0.220) (0.220) (0.274)

Constant
-4.215*** -5.238*** -6.457*** -5.994*** -5.271*** -5.960*** -6.241*** -6.105*** -6.471***

(0.610) (0.645) (0.660) (0.759) (0.800) (1.222) (0.890) (0.983) (1.192)

Obs.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5,493

Notes : 1. (  ) signify standard error
2. ***p〈0.01, **p〈0.05, *p〈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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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유로 주력산업 운영 이전을 경험한 기업

일수록, 그리고 국내외에 자회사를 가진 기업

일수록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도입할 가능

성이 높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채택 유무만을 기

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 주

력산업별로 기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술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별로 로짓 모형을 이용

하여 재추정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

다.8) 

상용 종사자 수로 나타낸 기업 규모 변수는 

기술별로 양(+)의 추정값을 보였지만 인공지

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가상･증강현실 기술에

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즉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

봇공학,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

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건비를 나타내

는 변수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를 제외하고 음

(-)의 부호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기업의 혁신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비 변수의 경우에는 블록체인과 가상･증강현실 

기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에서는 양(+)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서, 연구

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일수록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3D 프

린팅, 로봇공학 기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를 나타내는 변수는 사물인터넷, 모바일,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 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사물인

터넷, 모바일,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 기술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8) 즉 종속변수는 ｢2018년 기준 기업활동조사｣에서 고

려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Cloud), 빅데이터(Big Data), 5G,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블록체인(Block Chain), 3D 프린

팅(Three Dimensional Printing), 로봇공학(Robot 

Engineering), 가상･증강현실(Virtual･Augmented Reality) 

기술이다.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관련해

서는 전략적 제휴의 유무 변수는 개별 기술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사업 진출 검토의 유

무 변수 또한 개별 기술 모두에서 통계적인 양

(+)의 유의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기

업간 전략적 제휴와 신규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일수록 개별 기술 유형에 구애됨 없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사실

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력사업 이전 

경험과 자회사 보유의 유무 변수는 인공지능 

및 모바일 기술에서만 통계적인 양(+)의 값을 

보여서, 특정 기술 채택에만 관심이 있음을 추

론할 수 있다.

Ⅴ. 결 론

1. 요약

기술혁신은 기업과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이

다(Antoniuk et al., 2017). 글로벌 무역과 경쟁 

여건이 경제외적 환경을 포괄하여 다차원적이

고 융복합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기

업이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생산방식의 운용은 필수 불가결

한 요소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국내 시장뿐

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

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Muljani and Ellitan,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과 혁신에 영향

을 미치는 특징적인 경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할 가능

성이 크며,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수록 4차 산업

혁명 기술 도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로 측정한 기술혁신 능력이 큰 기업

일수록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과 관련한 통제변수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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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 진출 검토, 주력사업 운영, 자회사 관

련 회사 보유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혁신기술 도입은 기업 특성별로 전략

적 대응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개별 기

술별로 재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기

업 특성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

향 정도가 세부 기술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예

를 들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공학, 가상･
증강현실 기술은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 도입

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사물인터넷, 모바일, 

3D 프린팅,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지식재산권

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로 분석되었다. 

2. 전략적 시사점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4차 산업혁명 기

술이 글로벌 경쟁구조에서 다차원적으로 도입

되고 확산되는 시기에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

역의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전

략적 경영 의사결정과 정부의 혁신기술 유인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4차 산업혁명 기

술 도입의 의사결정과 활용도를 촉진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

층적인 전략적 제휴와 사업구조의 조정이 필요

하다. 역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자율적

인 도입 가능성과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

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

원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혁신기술의 활용 속도와 방식에 따

라 글로벌 무역패턴이 변화할 것이다.

기술격차론(기술혁신론)의 관점에서는, 혁신

기술이 비교우위 창출의 핵심 동인이므로 기술

의 혁신과 활용 속도가 관건이다. 4차 산업혁명

의 융복합적 혁신기술은 수요 창출의 시차

(demand lag)가 기술 모방의 시차(imitation 

lag)보다 짧은 구조의 주기를 형성하므로 글로

벌 무역을 통한 지속적인 시장 창출이 가능하

다. 혁신기술 요소를 전통적인 헥셔-오린의 요

소부존이론의 틀에서 고찰하는 것과 달리 리스

크가 내포된 전략적 선택을 통해 비교우위를 

창출함으로써 국제 경영과 무역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다. 요컨대 혁신기술 도입의 충족 요건

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과 산업 차원의 비교우위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산업 내 무역의 논지를 따르면, 4차 산업혁

명 기술 도입의 확대는 소비성향의 한계성

(marginality)을 높이고 제품의 차별화(differenciation)

를 촉진함으로써 무역의 다분화를 확장할 것이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무한의 데이터와 네트

워크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

로 하므로 더욱 세분화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아갈 수 있다. 글로벌 무역의 

가격과 품질에 의한 양적 확대는 소비성향과 

네트워크에 의한 질적 확대로 보완될 것이다. 

전통적인 산업 간 무역의 암묵적인 비관세장벽

이 강화됨에 따라 혁신기술에 기반한 산업 내 

무역의 전략적 선택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혁신기술의 다층적인 활용도에 따

라 산업 내 수직적 무역뿐만 아니라 수평적 무

역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

명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도로 재편됨에 따라 기업의 혁신기술에 대

한 경영전략은 글로벌 시장구조의 변화로부터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 이를테면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글

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은 우리 기업의 경영

전략 선택에 제약요인인 동시에 유인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경쟁구조에 개방된 우리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

정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 관점

에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기업 R&D 지원 규모는 크지만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

술 수준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므로 

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와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Hyundai Research Institute, 2017).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속성을 고려하면 네트워

크 효과와 외부 경제효과의 극대화를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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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전시 효과

적 ‘규제 개혁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적확한 진

단과 처방이 필요하다(Jung Joon-Hwa, 2017). 

미시적 경영전략 차원에서는 기업의 혁신 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시적 정책 차

원에서는 경영 의사결정과 경쟁 패러다임과 산

업구조의 변화 동인에 대한 연관성 분석을 통

해 정책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필

요가 있다.

한편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특성을 

고려해 보면 정책적 지원은 기업의 이러한 도

입 특성을 강화해 줌으로써 기술혁신의 의사결

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테면 기술 도입과 혁신에 양(+)의 유의미

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난 기업 간 전략적 

제휴, 창업이나 신사업 추진의 동기부여에 초

점을 둔 정책 지원의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세부 기술별로 기업의 도입 방식과 파

급영향이 달리 나타나므로 차등적인 전략적 추

진과 정책적 지원이 적합하게 이행되도록 세부 

기술별 혁신 로드맵을 확충하여 확산시킬 필요

가 있다. 지식재산권의 영향력이 큰 기술의 경

우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인프라의 확충

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

단한다. 기업이 세부 기술별 상호 보완성과 대

체성의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 도입을 전

략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 정책적 지원

을 세분화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영향을 

주는 기업의 경영 요인과 기술 특성을 정량적

으로 추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조사를 시작한 2017년부터 고찰이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단년도 분석에 그친 점과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 그리고 주요

국별로 확장하여 비교 고찰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중대한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한

계점을 보완하여 축적된 자료의 활용이 가능한 

시기에 정성적 요인까지 고려한 시기별 국별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기술 도입 유형과 전략적 시사점을 

적확하게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

하는 일은 후속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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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omparison of Basic Statistics between Companies Using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mpanies Not in Use

Table A. Companies Not-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Obs.:4,580)

Variable LABOR ASSET SALES PAYROLL RND IP PARTNER NEW MAIN SUBCOMP

Mean
Std. Dev.
Min
Max

292 
1,284 

7 
66,276 

373,689 
4,605,534 

308 
262,000,000 

205,169 
1,253,116 

0
43,200,000 

20,329 
113,567 

0
6,056,316 

3,754 
52,025 

1
2,579,465 

72 
467 

1
23,339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Table B. Companies Us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Obs.:913)

Variable LABOR ASSET SALES PAYROLL RND IP PARTNER NEW MAIN SUBCOMP

Mean
Std. Dev.
Min
Max

990 
4,430 

8 
102,356 

1,813,528 
9,981,520 

1,392 
219,000,000 

1,075,622 
6,567,389 

93 
170,000,000 

82,677 
379,188 

0 
7,887,895 

37,930 
540,227 

1
15,500,000 

346 
2,123 

1
39,07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